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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이� 숨겨놓은� 마지막� 산책로 

충청도 양반길
산막이옛길이� 끝나는� 지점
부터� 새로� 개장한� 충청도� 
양반길이� 이어진다�.
충청도� 양반길은� ‘흙길’을� 
고스란히� 보존해� 걷는� 맛을
북돋는다�.� 천혜의� 자연환
경과� 어우러져� 걷다보면� 
저절로� 힐링이� 되는� 기분에� 
사로잡힌다�.� 화전민들이� 
사용하던� 샘으로� 양반길을� 
지나던� 나그네와� 나무꾼들이� 
목을� 축이며� 쉬어갔던� 옥녀샘�,

신선이� 내려왔다는� 강선대를� 비롯하여� �9곡을� 형성하고� 
있는� 갈은구곡�,� 옥녀봉과� 아가봉� 사이의� 청정계곡으로� 여름
에도� 발을� 담그기� 어려울� 정도로� 시원하고� 맑은� 물이� 사시사철� 
흐르는� 옥녀계곡�,� 신랑바위�,� 각시바위�(선유대�)� 등� 태곳적의� 
신비를� 그대로� 간직하고� 있는� 충청도� 양반길은� 높은� 산과� 
맑은� 물이� 함께� 하는� 경관이� 빼어난� 곳으로� 특히� 아름드리� 
자연� 송림이� 울창하고�,� 다양한� 수목과� 야생초화가� 어우러져� 
사계절� 수많은� 방문객의� 사랑을� 받고� 있는� 곳이다�.

산막이 옛길
괴산에� 있는� 숲� 속� 자연의� 보고� �-

충북� 괴산군� 칠성면
외사리� 사오랑� 마을
에서� 산골마을인� 
산막이� 마을까지� 
연결됐던� 총� 길이� 
�4�k�m의� 옛길로서� 
흔적처럼� 남아� 있
는� 옛길에� 덧그림을� 

그리듯� 그대로� 복원된� 산책로이며� 옛길� 구간� 대부분을� 
나무받침�(데크�)로� 만드는� 친환경� 공법으로� 환경훼손을� 
최소화하여� 살아있는� 자연미를� 그대로� 보여주고� 있을� 
뿐만� 아니라� 산막이옛길을� 따라� 펼쳐지는� 산과� 물�,� 숲이� 
어우러지는� 아름다움은� 괴산의� 백미로� 꼽을� 수� 있는� 곳
이다�.


